
여자골프 세계랭킹 3위 김효주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롯데 오픈(총상금 12억원) 우승컵

을 들고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를

탄다.

김효주는 5일 인천시 베어즈베스

트 청라 골프클럽 미국 오스트랄아

시아 코스(파72)에서 열린 제16회

롯데 오픈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쓸어 담는

맹타를 휘둘렀다.

선두에 3타 뒤진 5위에서 4라운

드를 시작한 김효주는 합계 15언더

파 273타로 역전 우승을 거두며 상

금 2억1600만원을 받았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가 없는 틈을 타 한국 무대를

찾았던 김효주는 지난 5월 NH투자

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이어 올

해에만 KLPGA 투어에서 2승을

챙겼다.

지난주 LPGA투어 KPMG여자

PGA챔피언십 출전 이후 곧바로

한국에 오는 강행군을 벌인 김효주

는 롯데 오픈 우승 뒤 쉴 틈도 없이

9일 개막하는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이 열리는 프

랑스로 향한다.

유현조와 이세희, 박예지는 김효

주에 한 타 뒤진 공동 2위(합계 14

언더파 274타)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사상 첫 국제축구연맹(FIFA) 월

드컵 본선 무대를 이변의 무승부

로 시작한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의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디펜딩 챔피

언 아르헨티나와의 명승부로 존재

감을 거듭 각인하며 여정을 마무리

했다.

카보베르데는 4일(한국시간) 미

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르헨티나

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

서 연장전 끝에 2-3으로 졌다.

이름조차 생소했던 인구 52만명

의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월드컵 무

대에 깊숙이 이름을 새기며 도전을

마친 순간이었다.

포르투갈 식민지로 500여년간 지

내다 1975년 독립한 카보베르데는

1986년 FIFA에 가입한 뒤 2000년

대 들어서 월드컵 문을 꾸준히 두

드린 끝에 이번에 처음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본선 데뷔전인 지난달 16일 스페

인과의 조별리그 1차전부터 0-0으

로 비겨 세계를 놀라게 하더니, 2차

전에선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2-2 무승

부를 이뤄 돌풍을 이어갔다.

3차전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 다

시 0-0으로 비긴 카보베르데는 조

별리그에서 3무로 승점 3을 쌓아 H

조 2위를 차지하며 당당히 32강에

진출했다.

32강에서 축구의 신 리오넬 메

시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균형을

이뤄 연장전으로 향했고, 연장전에

서도 아르헨티나에 먼저 한 골을

허용하고서 다시 동점을 만드는 저

력을 보이는 등 카보베르데는 막판

까지 아르헨티나의 간담을 여러 차

례 서늘하게 했다. 연합뉴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애틀랜

타 구단이 김하성(사진)을 오른쪽

가운뎃손가락 염증 증세로 10일짜

리 부상자 명단(IL)에 올렸다고 5

일(한국시간) 전했다.

이번에 염증이 발생한 부위 지난

1월 수술대에 올랐던 바로 그 손가

락이다.

김하성은 애틀랜타와 1년 20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직후 한국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오른쪽 가운

뎃손가락 인대가 파열돼 수술받은

바 있다.

수술 여파로 뒤늦게 시즌을 시작

했던 김하성은 마이너리그 재활 경

기를 거쳐 5월 중순 메이저리그 로

스터에 합류했으나 극심한 타격 부

진에 시달렸다. 복귀 후 성적은 27

경기에서 홈런 없이 타율 0.068

(73타수 5안타)에 불과하다.

MLB닷컴은 2000만 달러짜리

후보 선수로 전락한 김하성이 마이

너리그 재활 경기를 통해 타격감을

되찾는다면, 후반기 라인업에 재합

류하거나 향후 트레이드 카드로 활

용될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 이라

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바람의 손자 이정후(샌프란시스

코 자이언츠)의 미국프로야구 메이

저리그(MLB) 첫 별들의 잔치

참가가 무산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5일(한국

시간) 양대 리그 올스타전에 나설

선발 및 후보, 투수 명단을 공식 발

표했다.

올 시즌 타격왕 경쟁을 벌여 기

대를 모았던 이정후는 내셔널리그

(NL) 외야수 부문은 물론 감독 추

천 선수 명단에도 끝내 이름을 올

리지 못하며 올스타전 출전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오타니 쇼

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양

대 리그 통틀어 팬 투표 최다 득표

의 영예를 안으며 개인 통산 6번째

올스타전에 나선다.

오타니는 이번 시즌 OPS(출루

율+장타율) 0.927, 18홈런의 맹타를

휘둘러 NL 지명타자 부문 선발로

낙점됐다.

아메리칸리그(AL)에서는 애런

저지(뉴욕 양키스)가 8번째 올스타

유니폼을 입는다.

또한 마이크 트라우트(로스앤젤

레스 에인절스)는 전체 출전 선수

중 가장 많은 개인 통산 12번째 올

스타에 선정됐다.

베테랑들의 꾸준함도 빛났다. 프

레디 프리먼(다저스)과 크리스 세

일(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은 나란

히 통산 10번째 올스타전에 나서는

기쁨을 맛봤다.

커미셔너 특별 추천 선수인 브라

이스 하퍼(필라델피아 필리스) 역

시 9번째 올스타에 뽑혔다.

구단별로는 다저스와 애틀랜타,

필라델피아가 각각 5명의 올스타를

배출해 가장 많았다.

새로운 얼굴들도 대거 등장했다.

이번 명단에는 케빈 맥고니글(디트

로이트 타이거스) 등 4명의 신인을

포함해 무려 26명의 선수가 생애

첫 올스타의 감격을 누렸다.

한편, AL 1루수 부문 팬 투표 1

위를 차지했던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허

리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해 선수단

투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닉 커츠(애슬레틱스)가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다.

올해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은 오

는 15일 필라델피아 필리스 홈구장

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2026년 7월 6일 월요일 7

허탈해 웃는 메시 vs 담담한 골키퍼 보지냐 4일(한국 시각) 미국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아르헨티

나와 카보베르데전. 이날 경기는 아르헨티나가 연장까지 가는 고전끝에 3-2로 승리했다. 경기가 뜻대로 잘 풀리지 않자 허탈한 웃음을 짓고 있는

아르헨티나 메시 뒤편으로 카보베르데의 골키퍼 보지냐가 딤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후가 올 시즌 올스타전 출전이 기대됐으나 무산됐다. 연합뉴스

바람의 손자 이정후 아쉽네

김효주, KLPGA 롯데 오픈 우승

합계 15언더…5위→1위로


